
서해 해로 관련 자원의 현황과 활용방안

1. 서론

여름은 바다의 계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서철에 닥치면, 바다로 향하는 자동차 행렬로 

모든 도로가 북새통을 이룬다. 마치 여름휴가는 바다라는 등식이 성립한 것 같다. 그리고 

동해는 이미 주도권을 잡았다.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동해 바다는 여름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 

버렸다. 얼마 전 새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나,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얻은 

명성을 뛰어넘기에는 아직 이른 듯하다.

그러나 바다에도 역사가 있다. 이글거리는 태양과 모래사장의 낭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택리지』에서 ‘동해 바다는 선박이 항해할 수 없으나, 서해에서도 험하기로 

소문난 안흥량( )의 경우도 뱃사람들이 자기 뜰을 밟듯이 지나다닐 정도’로 뱃길과 관

련된 역사가 많은 곳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향기야말로 동해를 압도할 수 있는 강점이다.

교통과 군사적인 부분에서 서해는 요충이 되는 곳이었다. 서해를 건너면 곧바로 서울에 

다다를 수 있었고, 반대로 적에게 내준다면 왕조가 위태로울 수 있었다. 국가 재정을 지탱

했던 삼남( )의 세곡을 운반하고, 반대로 해적의 침탈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이 

필요하였다. 그런 까닭에 서해안에는 교통과 군사적 시설들이 늘어서 있다.

대규모의 물자가 운송되는 통로였으므로, 포구와 장시가 발달하였다. 육상의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내륙 깊숙한 곳에 포구가 위치하였고, 포구에 섰던 갯벌장[

]은 물산의 집산지가 되었다.

서해안은 또한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의 생산공급지였다. 그 대표적인 품목이 목재와 마

필이었다. 중앙정부나 지방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는 주로 금산( 또는 )으로부

터 조달되었다. 금산 또한 바닷가에 지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운송의 편리함에 기댄 

때문이었다.

해안의 곶( )이나 섬에 국마장( )을 설치했던 것은, 마필의 운송과 더불어, 기후 

등 관리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겨울철에도 방목하였던 까닭에, 상대적으로 동절

기 기온이 온화한 해변이 유리하였고, 특히 맹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섬은 

목장으로 적격이었다.



서울은 또한 지금까지도 가장 큰 소비시장이었다. 따라서 많은 물자가 서울로 향했고, 

그 경로상에 위치한 거점들은 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서해안에는 그러한 거점 시

장들이 많았다. 금강의 물자가 집산하는 강경이 그러했고, 어청도에 이르는 해역의 물산이 

모여드는 광천도 마찬가지였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현황을 유형별

로 살펴보고, 활용 가능성을 진단해보게 될 것이다

2. 서해안 관련 자원 현황

1) 교통 및 군사 관련 자원

조선시대까지 대규모의 물자는 거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고, 도로 상황도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물자를 육로로 운반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바다와 강을 전통시대의 산업도로에 비견하는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 개경을 수도로 정한 이후, 서해, 특히 경기만은 많은 물자가 집결하는 통

로가 되었다. 그 추세는 조선시대 중앙집권적 체제가 강화되고, 조선 후기 서울의 도시화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그런데 조선시대 중앙정부 또는 서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산의 많은 부분은 삼남에

서 공급되었다. 따라서 삼남에서 서울 경강( )으로 향하는 뱃길은 위정자들의 큰 관심

이 되었다. 현 충청남도 서해안은 바로 그러한 지점에 위치한 해양 교통의 요충이었다.

해양 방어의 측면에서도 충남 서해안은 막바지 저지선에 가까웠다. 북으로는 장산곶 일

원, 남으로는 태안반도 일원이 뚫리면, 곧바로 강화도와 교동도에 이르게 된다. 이런 까닭

에 태안반도 등과 강화도 등의 관계는 입술과 이의 관계에 비유되기도 했다.1)

이러한 연유로 서해안 곳곳에는 교통과 군사적 목적을 겸하는 국가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선박의 운행을 감시하고 바다를 통하여 접근하는 적을 살피기 위해서는 바다 쪽으

1) 이와 관련한 기사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우선 충청도로 말하면, 충주(忠州) 진

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황간(黃澗)영동(永同)추풍령(秋風嶺) 등지의 파수하는 형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공주(公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금강(錦江) 일대는 근심할 것이 없을 것이며, 홍주(洪州) 진관의 법

이 잘 다스려질 경우 내포(內浦)나 연해(沿海) 등지를 모두 방어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일은 간단하고 공

은 많은 것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1594) 9월 16일 

辛卯條>; ‘… 유성룡이 아뢰기를, “… 조종(祖宗) 때에는 진관(鎭管)을 네 곳으로 나누고, 홍주(洪州)는 해적(海

賊)을 막고 공주는 호적(湖賊)을 막도록 했는데 유근(柳根)이 충청(忠淸)에 영(營)을 설치한다 하니, 그 뜻이 

좋습니다. …” 하였다. …’ <『선조실록』 권82 29년 11월 26일 戊午條>; 왕이 <시사청에 나아가> 공홍 감사

(公洪監司) 윤효전(尹孝全)을 인견하였다. …… 윤효전이 아뢰기를, “… 공주(公州)홍주(洪州)청주(淸州) 세 고

을은 양남(兩南)의 요충지이며, 게다가 홍주는 양포(兩浦)의 인후(咽喉)인데, …” 하였다. … 『광해군일기』 

권80 6년 7월 17일 丁卯條. 육로를 통한 적을 방비하기 위하여 충주와 청주를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애 

유성룡과 잠곡(潛谷) 김육(金堉)이 제기하고 있다. 『만기요람』 軍政編 4, 關防 忠淸道條 柳成龍所論; 同 金

堉所論.



로 돌출한 지형을 선택하여야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상악화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여

야 하고, 또한 군사시설 자체가 적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방시설은 돌출된 반도 지형의 후면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수영( )과 같은 거점 시설은 큰 바다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진

성( )들은 반도 끝 부분의 후면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실 반도로 돌출한 해역은 암초가 발달하여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선박의 좌초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관련 시설이 있을 필요가 있었다. 항해의 안전을 기원

하는 사찰이나 신당( )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대상이다.

조선 후기 충남 서해의 항로는 사료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뱃길은 

전라도 군산을 지난 후 마량진-원산도-안면도-안흥진-소근진-황금도를 따르는 연안을 따

랐다. 이와 관련된 역사문화유적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 )
서천 장항읍 장암리

도 지정 기념물 제97호. 조선초 가 주둔하던 곳으로, 고려

시대 과 관련된 이라는 가 있다고 했으나, 원래의 

가사는 전해지지 않고, 노래의 유래와 한역한 가 『고려사』에 

수록되어 있음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서천 서면 마량리 후에 으로 옮김

홍성 결성면 성호리

 (속칭 ‘돌곶이’)

별칭 : 성호나루, 천북나루. 각 의 이 돌아와서 정박하는 곳

임 <『만기요람』>

홍성 서부면 신리 태종 8년 결성현감 김자가 왜구를 물리침 <『만기요람』>

보령 오천면 소성리 도 지정 기념물 제9호. 명승지로 꼽힘 <『택리지』, 『만기요람』>

보령 주포면 고정리

보령 오천면 원산도
군량 창고가 있는 곳으로, 의 가 겨울과 봄에 들어왔다가 

여름에 돌아감 <『만기요람』>

태안 고남면 고남리

 (속칭 ‘영목’)
이 있었음 <『세종실록지리지』>

태안 근흥면 정죽리

도 지정 기념물 제11호. 1905년 을 폐지한 후, 그 자재로 동학

혁명 때 소실된 태안군청 및 부속건물을 복구하였음<『서산군지』

(1927)>

태안 소원면 소근리 2구 도 지정 기념물 제93호.

서산 팔봉면 파지도리 후에 서산 팔봉면 호리로 옮김

서산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

황금산(서산 대산읍 독곶리)에서 망일산(대산읍 대산리 속칭 ‘구진’)

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전하였음<『충청도읍지』(영조-헌종 년간) 

 >

당진 고대면 당진포리 문화재자료 제365호. 조선 후기 폐지됨



당진 석문면 난지도리

조선 후기 폐지됨. 뱃길이 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말 의병들

이 봉기한 곳임.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동학혁명 때 패퇴한 농민군

이 이곳에서 활빈당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1905년 홍주의병으로 활

동하였다고 하며, 최근 1908년 당시 의병과 일본경찰의 전투를 벌

였던 기록이 발견되었음. 1987년부터 ‘소난지의병항쟁 추모제’를 

지내고 있음.

당진 송악면 한진리

한진나루

조선초 가 설치되었음. 1980년경까지 내포주민들이 서울

을 출입할 때 이용하였던 대표적인 나루임. 현 나룻터는 나룻배가 

으로 바뀐 후에 옮긴 곳으로, 원래는 서북쪽 절벽 아래에 있었

다고 하고, 그 주위에 절이 있었다고 전해짐

아산 인주면 공세리
는 도 지정 기념물 제21호임. 충청도 여러 고을의 

를 거두어 서울로 운송하던 대표적인 임

영웅바위
당진 송악면 한진리

앞바다

뱃사람들이 지날 때 향을 피워 기도하므로, 이라 함(

) 이 외에도 토

정 이지함, 또는 청일전쟁과 관련된 전설이 있음 <『만기요람』>

한편 해로상에서는 험로가 있어서 난파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해

역이 경기만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었던 황해도의 장산곶과 충청도 태안의 안흥량, 그리

고 한강 하구에 위치한 경기 강화도의 손돌목 등이었다. 특히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을 이

루었던 삼남의 세곡과 아울러, 서울 권문세가의 농장에서 거둔 수입을 운반하는 경로상에 

있었던 안흥량과 손돌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2)

손돌목과 안흥량의 험로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운하 굴착공사였다. 손돌목

의 경우, 강화해협의 험로를 피하기 위하여 고려시대 무신정권 하에서 최이( )에 의하

여, 그리고 조선시대 김안로( , 1481~1537)에 의하여 김포운하를 굴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3)

한편 안흥량은 신진도( )와 마도( )를 거쳐 관수각( )과 가의도( )에 

이르는 해역( )을 말한다. 안흥량에는 암초가 많고, 또한 좁은 수로로서 조류가 빠르며, 

간만의 차가 커서 선박 운항이 어려웠다.4) 따라서 조수의 차가 심하지 않은 밀물을 기다

려서 건넜다고 하며,5) 최근까지도 이 해역을 경계로 북쪽 어촌은 주로 인천, 남쪽은 군산 

2) 忠淸道內浦泰安西有安興串 亦如長山之斗入於海 海中雙 起 而舟從兩石間 過去船人甚畏之 惟此南北二串 屹然相

對於海中 而舟行到此多敗 然全羅慶尙忠淸三道 則賦稅皆漕至京師 故水道皆置漕軍 歲內鱗次輸運 且京城諸宮家

及士大夫家 無不置庄土於三南 皆仰其轉輸 船人水路慣熟 而商賈亦多視安興 如履門庭矣. 『택리지』 卜居總論 

生利條.

3) 『만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規 金浦掘浦條.

4) 관수각은 관장목[冠丈項 또는 關障項]이라고도 했다. 1872년 간행된 「泰安地圖」(규10422)에는 관장목이 태

안군 소원면 파도리 해변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섬[小島]과 암초[大礁] 사이의 해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만

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規 險灘條. 한편 지령산에 있는 安波寺는 조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건립한 사

찰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태안군 佛宇條. 주민들과의 면접에 따르면, 관장목과 소원면 모

항리 속칭 ‘유리곶’에 이르는 해역의 물살이 급하다고 한다.

5) 『만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規 險灘條. 주민들은 밀물 때에는 ‘물이 어벙벙하여 배를 저을 수 있다.’고 말

한다.



또는 강경을 출입하였다고 한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운하[ ] 건설을 시도하였다.6) 태안반도 중간인 남쪽 천수만(

)과 북쪽 가로림만( ) 사이의 폭은 매우 좁았다. 구체적으로 현재 태안읍 인평

리, 도내리와 서산군 팔봉면 어송리, 진장리와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 지점의 폭은 

불과 10리 미만이었으며, 늪지를 포함하더라도 20여 리에 불과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운하공사는 고려 인종 12년(1134)이다. 인종은 내시( ) 정습명

( )을 파견하여 인근 군졸( ) 수천 명을 동원하여 10여 리를 파다가 도중에 중단

하였다.7) 그리고 공양왕 3년(1391)에는 왜구 소탕에 공이 많았던 종실( ) 왕강( )의 

논의로,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조수에 밀려온 토사로 메꾸어지면서 다시 실패하였다. 고려

조에 약 10리 정도를 굴착하고 남겨진 공사는 조선조의 사업이 된다.8)

여말선초 왜구의 침입이 심한 가운데에도, 태조조에 최유경( )과 남은( )을 현지

에 파견하여 살피게 한 바가 있었고,9) 태종조에 마침내 하륜( )의 발의로, 갑문식(

) 운하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인근의 군민 5,000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

되었고, 불과 2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완공하기에 이르렀다.10)

태종조에 완공된 운하는 남북의 고지대 5개소에 계단식의 저수지를 축조한 방식이었다. 

즉 천수만 방향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 끝 지점에 길이 270척( ), 너비 130척, 깊이 

6척의 연못[ ]을 만들어 7~8척의 선박을 대기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길이 100척, 폭 

40척, 높이 18척의 남내방축( ), 그리고 길이 470척, 폭 40척, 높이 18척의 남방

축( )을 쌓았다. 가로림만 방향에도 역시 길이 104척, 너비 62척, 깊이 5척의 연못을 

만들어 3~4척의 선박을 대기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길이 200척, 폭 40척, 높이 18척의 

북방축( )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방향의 연못으로부터 천수만쪽으로는 길이 2,290

척, 너비 130척, 가로림만쪽으로는 길이 925척, 너비 50척, 깊이 3척의 물길을 내어 고려

조에 완공된 수로[ ]와 연결시켰던 것이다.11)

그러나 굴포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이 불과 150석( )을 실을 수 있는 소선( )인 

관계로, 500석을 싣는 조선( )의 짐을 옮겨 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고, 더욱이 천수

만의 수심이 얕아 대형 조선( )이 운하까지 도달할 수 없었으며, 운하 저수지 안에도 

암석이 있어서 선박의 운항에 장애가 되는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12)

6) 운하 건설의 역사적 연혁에 대해서는 이종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보완하였음을 밝혀두는 바

이다. 이종영, 1963, 「安興梁 對策으로서의 泰安漕渠 및 安民倉 問題」. 『동방학지』 제7집.

7) 『고려사』 권16, 世家 仁宗 12년 秋7월.

8) 『고려사』 권116, 列傳 29, 王康條;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3년 秋7月條;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태안군 山川條. 이종영이 지적하였듯이, 고려 예종(睿宗)과 숙종(肅宗) 때에도 굴포운하 개착이 있었을 가능성

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其在前朝睿王肅王 及乎叔世 皆動民疏鑿 夫見其效. 『태종실

록』 권26, 태종 13년 8월 14일 庚申條.

9) 이 당시에는 암반층 때문에 공사를 포기했었다. 『태조실록』 권7, 태조4년 6월 戊辰條; 同 권12, 태조 6년 

10월 乙酉條; 同 乙未條.

10)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11월 丁酉條; 同 권25, 태종 13년 정월 壬寅條; 同 2월 己未條.

11)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2월 己未條.

12) 이 후에도 굴포운하에 논의는 그치지 않았다. 곧 바로 하륜은 운하의 대폭적인 개축을 청하기도 했다. 『태종



굴포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차선책으로 강구된 것이 의항운하 

건설이었다. 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연안에는 험한 수로 세 곳이 있었는데, 소원면의 잘

룩한 부분, 즉 의항리와 모항리 사이에 운하를 건설하면 그 해역을 피할 수 있었다.

의항운하 건설 논의는 중종 16년(1521)에 시작되었다. 김전( )과 남곤( )이 굴포

운하 건설을 다시 제기한 상황에서, 현지를 답사한 고형산( )이13) 오히려 안흥량 부

근 의항( , 속명 개미목)14)에 운하를 만들 것을 건의하였고, 호조에서도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중종이 재가를 하게 되었다.15)

공사는 이듬해 수군( ) 약 3,000명을 동원하여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 의견이 엇갈

리면서 공사는 4개월만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16) 그리고 중종 30년(1535)에 다시 김안

로( )가 굴포운하의 건을 제기하였고,17) 굴포와 의항의 득실을 재검토한 후 의항운하 

공사가 재개되었다.18)

당시 보고에 의하면,19) 의항운하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거리가 단축되는 것은 아니나,  

안흥량의 위험한 4곳 가운데 3곳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지 답사에 의한 보

실록』 권25, 태종 13년 8월 丁未條; 同 丙辰條; 同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그러나 忠淸道都觀察使 李

安愚의 비판 등에 부딪쳐서 결정을 못 내렸고, 공사는 중단한 후 이듬해에 태종이 직접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

이 났다.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그러나 막

상 논의가 재개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태종 14년 8월에 전라도의 조선 66척이 敗沒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고, 다시 하륜이 운하 공사의 재개를 발의하였다.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甲辰條. 태종이 한 때 

태안의 治所였던 굴포운하 부근 蓴城鎭을 방문했던 길에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2월 丁卯條. 그러나 이 역시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굴포운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된 것은 세조조였다. 안흥량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조 7년 

좌의정 신숙주의 주장을 쫓아, 그를 忠淸道都體察使로 하여, 현지를 살펴보게 한 후 공사를 개시하였다. 『세

조실록』 권25, 세조 7년 7월 丁巳條; 同 8월 甲申條. 이 공사는 태종 10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계속되었으

나, 계속 수로가 메워지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세조실록』 권32, 세조 10년 3월 丙寅條; 『신증동국여지승

람』 권19 泰安縣 山川條; 『만기요람(萬機要覽)』 財用編 2, 漕轉 漕規 安興掘浦條.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는 공사 책임을 맡았던 신숙주의 시(詩)가 전해지고 있어, 당시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다.

    굴포운하 건설은 현종조에 다시 논란거리가 되었다. 『현종실록』 권15, 현종 9년 8월 癸巳條; 同 9월 戊戌

條; 同 9월 乙巳條; 同 권16, 현종 10년 정월 甲辰條; 『승정원일기』 제212책 현종 10년 정월 초6일 庚子

條; 同 초10일 甲辰條. 송시열을 필두로 하여 굴포운하의 건설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좌의정 許積 등이 

반대 의견을 내어놓았던 것이다. 결국 면밀한 검토 끝에 천수만과 가로림만의 얕은 갯벌 때문에 건설이 어렵

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대신에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 육지에 창고를 건설하여 육로로 운반하는 조치가 취해

졌다.

13)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8월 己亥條.

14) 이종영에 의하면, 의항운하의 위치는 소원반도 서쪽 끝자락에 있는 국수봉과 대소산(大小山) 사이의 수유동

(水踰洞, 속칭 무내미) 협곡이다. 이종영, 1963, 「安興梁 對策으로서의 泰安漕渠 및 安民倉 問題」. 『동방학

지』 제7집. p.111.

15)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정월 丙辰條.

16) 『중종실록』 권82, 중종 31년 6월 己亥條.

17) 『중종실록』 권80, 중종 30년 8월 己亥條.

18) 이와 관계된 『왕조실록』의 기사는 아래와 같다.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정월 丙辰條; 同 권82, 중종 

31년 9월 癸丑條; 同 己卯條; 同 11월 戊寅條; 同 권83, 중종 32년 2월 丁巳條; 同 권84, 중종 32년 4월 甲寅

條; 同 乙卯條; 同 권85 , 32년 7월 甲午條; 同 10월 甲戌條; 同 권 88, 중종 33년 9월 丁酉條; 同 戊戌條.

19) 『중종실록』 권82, 중종 31년 9월 癸丑條.



고에 따라서 15~50세의 승려 약 5,000명을 동원하였고, 그 보상으로 호패( )를 지급하

는 조치가 취해졌다. 공사는 중종 32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약 5개월만에 준공하였다. 

그러나 준공 후 흙으로 메워져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20)

뱃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본래 안면도는 남면과 연륙

되어 곶을 이루었다. 그러던 중 조선 인조조에 태안의 아전 방경잠( )21)이 충청감영

에 진정하여,22) 현재의 안면도와 남면 사이를 끊어서 운하를 완성하였다.23) 그 결과 안면

도의 내해( )인 적돌강의 배가 직접 서해로 통하게 되어 안면도를 도는 200여 리의 뱃

길을 단축하였다. 그 운하를 일명 ‘백사수도( )’라고도 한다. 두 운하가 완공된 결

과, 태안반도를 경유하는 조운로는 ① 안면외해, 그리고 ② 안면내해[천수만] - 백사수도 

- 의항운하로 이원화되었다. 내해를 이용하는 경우 외해의 거친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이점

이 있었다.

그러나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뚫는 운하가 완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뱃길은 안전은 보장

되지 못했다. 이러한 파선( )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를 육로로 운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는 이미 세조조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

으나, 조창( ) 건설은24)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효종 10년 3월에 착공되었다. 안민창사

목( )25)으로 구체화된 육운( ) 방식은 얼마 간 계속되었으나, 갯벌이 발달하

고, 운반을 위하여 많은 민력(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래 가지는 못한 듯하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된 운하 유적의 위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 『중종실록』 권88, 중종 33년 9월 27일 丁酉條. 현재까지 의항운하가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 『여지도서』, 『해동지도』 등의 관찬 지도에 의하면 의항운하를 경유하는 항로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무너진 시설은 복구하는 법령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의항운하는 조선후기까지 부

분적으로 이용되었던 듯하다. 이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1) 『만기요람』에 의하면, 泰安郡吏房景齡이라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기요람』 軍政編 4, 海防 西海南部條.

22) 안면도의 백사수도를 굴착한 일에 대해서도, 당시 충청감사 김육(金堉)이 주도했다는 설과 영의정 김유(金 )

라는 설이 엇갈리고 있다. 참고로 김육은 인조 16년(1638) 6월 25일에 충청감사로 임명되었다가 2년 후 인

조 18년 3월 14일에 좌부승지로 자리를 옮겼다. 『인조실록』권36, 인조 16년 6월 丙辰條; 同 권40, 인조 

18년 3월 乙未條.

23) 토정 이지함이 안면도의 산수를 좋아하여 자주 들렀고, 뒷줄기를 파낼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는 전설이 전해

진다. 『만기요람』 軍政編 4, 海防 西海南部條; 『서산군지』(1927) 古蹟條. 토정 이지함은 배를 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율곡전서』 권30, 만력 6년(1578) 7月條. 그런 때문인지 서해안 곳곳에는 토정과 관련된 

전설이 많다.

24) 『세조실록』 권1, 세조 원년 윤6월 癸酉條.

25) 『비변사등록』 제28책, 현종 10년 2월 초10日條.



태안 태안읍 인평리도내리와 서산 팔봉면 어송리태장리 경계

태안 소원면 의항리와 송현리 사이

태안 안면읍과 남면 경계

2) 옛 포구와 장시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했던 관계로 장시도 발달하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포구에 

위치한 갯벌장[ ]이다. 『택리지』에는 아산( ) 공세호( ), 덕산( ) 유궁포

( ), 홍주( ) 광천( ), 서산( ) 성연( ) 등을 장삿배가 닿는 곳으로 들고 

있으며,26) 뱃길이 편리하고 서울과 가까운 관계로 물산을 운송하는 데에 힘입어 부유한 

집안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보령( )의 청라동( ), 홍주( )의 광천( ), 해미

( )의 무릉동( ), 남포( )의 화계( )를 들고 있다.27)

당시 군사시설이 바다로 돌출된 지형의 후면에 위치한 반면, 물자를 반입하는 포구는 내

륙 깊숙한 곳의 갯벌에 자리잡았다. 조수( )의 힘을 빌어서 화물을 선박으로 운반하고, 

되도록 육상에서의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한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에 한강이나 금강과 같은 큰 하천의 경우, 썰물 때에도 조수의 영향이 미치는 

지점에 있는 포구는, 물산의 입출입이 활발한 대표적 거점 시장으로 성장하기도 했던 것

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밀물 때를 이용하여 내륙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전통 한선( )이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 )인 까닭은 여기에 있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금강 및 삽교천무한천에서는 중상류까지 배가 거슬러 올라갔고, 광천

만대호지만 등에서도 될 수 있는 한 만( ) 깊은 지점까지 선박을 운행하였다. 금강의 경

우, 썰물 때에도 바닷배를 이용하여 항해가 가능한 강경포구에 정박하였고, 다시 강배로 

옮겨 실어서 공주-부강까지 거슬러 올라갔다.28) 입포강경논산은산공주대평부강 등 금

강변의 큰 시장은 모두 뱃길에 힘입은 포구장의 성격이 강하였다.

삽교천과 무한천에서도 중류까지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일제시대까지도 삽교천의 구만

포, 무한천의 신례원까지 소강(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뱃길을 이용하여 무한

천변의 예산장은 대규모의 집산지로 성장하였다.29) 대천장(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또한 

구만포의 배후 장시로 볼 수 있다. 서해안 곳곳에 발달한 만에도 크고 작은 장시가 개설되

26) 內浦則牙山貢稅湖德山由宮浦 水大而源長 洪州廣川瑞山聖淵 雖溪港而通潮 故 爲商船居留轉輸之所. 『택리지』 

卜居總論 生利條.

27) 忠淸則保寧靑蘿洞洪州廣川海美武陵洞藍浦花溪 俱多世居富厚者 且隣比諸邑海道便近 故京城士大夫 皆仰其轉輸

之利 雖無深山巨谷 以海隅地僻 兵戈初不入 故最稱福地. 『택리지』 卜居總論 山水條.

28) 朝鮮總督府 農商工部水産局, 1910, 『韓國水産誌』 3권, 朝鮮總督府印刷局,

29) 호서은행의 설립은 이러한 배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 있었다. 대표적인 서해 해산물의 집산지였던 광천장이다. 

이처럼 충청남도에는 뱃길과 관련한 장시가 번성하였고, 일제시대까지도 쇠퇴하지는 않

았다.30) 일제시대였던 1922년과 1938년 당시 충청남도 주요 재래시장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금강

수계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부여군 은산면 

논산군 강경읍 

논산군 논산면 

공주군 공주읍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삽교천

무한천

수계

예산군 예산면 예산리 홍주장은 삽교

천 배후장시의 

성격이 강함

예산군 고덕면 

홍성군 홍주면 오관리

서해안

서천군 서천면 군사리

판교장은 서해

안의 배후장시

의 성격이 강함

보령군 주산면 

보령군 대천면 대천리

홍성군 광천면 광천리

서산군 서산면 읍내리

서천군 동면 

내륙

연기군 조치원읍 조치원리

아산군 온양면 온천리

아산군 온양면 읍내리

부여군 

공주군 광정면 광정리

천안군 천안읍 읍내리

천안군 병천리

청양군 청양면 읍내리

   * 자료 : 1922년 (조선총독부, 1924, 『 の 』)

           1938년 (문정창, 1941, 『 の 』, )

그러나 일제시대 철도와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육로를 통한 운송이 확대되었고, 한국전

30) 일제시대의 주요 포구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汽船의 정박지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기선은 인천을 기점으

로 하여, 屯浦 (조선조 아산현 소속; 현재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頓串 (조선조 德山;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富里浦 (일명 사발포, 조선조 沔川; 당진군 우강면 江門里), 漢津 (조선조 洪州;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古波

島 (조선조 泰安;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安興津 (조선조 泰安;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水營 (조선조 保寧;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於靑島 (조선조 洪州; 전라북도 옥구군 옥도면) 등지에 정박하였다. 朝鮮總督府 農商

工部水産局, 1910, 『韓國水産誌』 3권, 朝鮮總督府印刷局, p.585. 이 포구들은 조선시대 津營倉 등이 설치

되었거나 장시가 있었던 교통 및 군사상의 요충지였다.



쟁 이후 한강 수운이 폐지되면서, 뱃길 주변의 포구와 시장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홍수 방지를 위하여 금강과 삽교천 하구에 방조제 건설되면서 옛 포구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서해안에 연한 경우에도 자연적인 퇴적과 아울러 20세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옛 포구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3) 금산(禁山)과 국마장(國馬場)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목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산( ) 또는 봉산( )이라는 이름

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송림지대로 황해도 장산곶 및 전라도 변산과 함

께 안면도가 유명하였다.31) 금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시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었을 

터이고, 그 구체적인 지점을 모두 알 수는 없되, 대체적인 내역은 만기요람 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32)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 충 도

 20

 73  2

 51

전 라 도 142   3 145

경 상 도  65  14 264 343

황 해 도   2   2

강 원 도  43  43

함 경 도  29  29

계 282 60 293 635

그런데 『만기요람』에는 각도의 봉산( ) 현황에 바로 이어서, 유명한 송산( )을 

기록하고 있다.33) 호서의 안면도를 비롯하여, 호남의 변산( )완도( )고돌산(

)팔영산( )금오도( )절이도( ), 영남의 남해와 거제, 해서의 순위( )

장산( ), 관동의 태백산오대산설악산, 관북의 칠보산 등을 꼽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백두대간의 산악 외에는, 모두 서남해안의 섬들이다. 이 또한 

운송의 편리함 때문이었다. 태안이나 서산은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거니와, 충청도의 많

은 도서를 관할했던 홍주목에 봉산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관용목재로 사용하는 황장목의 관리는 매우 엄격하였다. 조선후기 전선( ), 조선(

31) 안면도는 세종 연간에 이미 봉산으로 정해진 듯하다.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8월 27일 庚辰條.

32) 『만기요람』 財用編 5, 松政 各道封山條.

33) 『만기요람』 財用編 5, 松政 著名松山條.



), 강화에서 임금이 타는 정자선( ), 운석선( ) 등의 선재( )는 물론이요, 

목재까지도 비변사에서 직접 벌채하여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다.34)

호서에서는 선박을 만드는 목재는 안면도에서 많이 조달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만기

요람』에 의하면 아산현감이 순영( )에 보고하면, 호조를 거쳐 비변사에서 수영( )에 

관문( )을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다.35) 이에 따르면 아산현감이 조선( )의 건조를 맡

고36) 수영( )에서 감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아산의 공세곶은 충청도 대부

분 군현의 세곡을 운송하는 곳이었으며, 안면도의 송림은 수영( )에서 관할했기 때문이

다.37)

이러한 금송정책으로 송림이 우거졌던 안면도는 구한말에서 해방 직후까지의 혼란기에 

‘도끼자루 하나만 있으면 먹고살 수 있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막상 조선조에도 소나무를 

베어 장작으로 쓰려했던 염한이[ ]를 비롯한 주민들과 우거진 송림을 보존하여 목재로 

쓰려했던 정부 사이에서는 숨박꼭질이 끊이지 않았다. 거기에다 금산( )까지도 절수(

)받으려는 궁방( ) 등의 노림수가 있었으니, 안면도 땅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38)

궁방 등에서 안면도의 땅을 허급( )받으려 했던 것은 경작할 토지를 확보할 목적도 

있었으나,39) 오히려 풍부한 산림을 이용한 염밭[ ] 경영에 있었던 듯하다. 주지하다시

피 20세기 천일제염법( )이 도입된 이후에도, 거의 1960년경까지 우리나라에서

는 자염법( )에 의하여 꽃소금[ ]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소금 생산을 위해서는 막

대한 연료가 필요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송림이 우거지고 갯벌이 발달한 안면도는 소금가

마[ ]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셈이다.

이런 까닭에 안면도로 몰래 잠입하는 주민들이 많았고, 국가에서는 엄격한 주민을 쇄출

하는 등 금송( ) 조치를 취하여 송림 보호에 노력하였다.40) 그러나 생계를 도모하려는 

유민( )이나 막대한 이익을 꾀하는 궁방( ) 등의 세력가는 물론이요, 국가에서도 재

정의 확대를 위해서 염분 경영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절충한 조치

가 잡목 또는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 ]를 매각하거나 자염용( ) 연료로 활용하

는 방안이었다.41) 그리고 정조 16년 충청도 기근 때에는, 구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관의 

34) 『만기요람』 軍政編 1, 備邊司 所掌事目 松政條.

35) 『만기요람』 財用編 2, 漕轉 漕船材漕復米布退船條.

36) 『정조실록』 권 42, 정조 19년 정월 7일 庚寅條.

37) 『비변사등록』 숙종 20년 7월 15일조의 湖西水營所管 安眠島培養船材事目.

38)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8월 3일 丁未條; 『영조실록』 권25, 영조 6년 4월 1일 戊戌條. 숙종 3년의 논

의는 明安公主房에서 절수받으려 했던 일을 말하며, 영조 6년의 논의는 司圃署의 절수 논의를 말한다. 『비변

사등록』 제33책, 숙종 3년 8월 3일조; 『비변사등록』 제40책, 숙종 12년 9월 14일조.

39) 水營에서 송림을 看養하기 위하여 파견한 山直의 경우는 경작할 토지의 확보가 절실하였다. 숙종 3년 이전에 

그들을 위하여 토지 30결의 경작을 허가하였으나, 암암리에 그 면적이 확대되었던 듯하다. 『비변사등록』 제

33책, 숙종 3년 8월 3일조; 『비변사등록』 제40책, 숙종 12년 9월 14일조.

40)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8월 27일 庚辰條; 『세조실록』 권6, 세조 3년 정월 16일 辛巳條; 同 권6, 

세조 3년 2월 25일 己未條; 『선조실록』 권19, 선조 18년 4월 29일 庚午條; 『영조실록』 권30, 영조 7년 

11월 22일 辛巳條;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 10월 29일 丁亥條.

41)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정월 17일 辛巳條; 『영조실록』 권31, 영조 8년 정월 10일 戊辰條;『정조실



감독 아래 민간이 소금을 굽는 일을 허락하기도 하였다.42)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산과 태안 일원의 송림이 우거진 독특한 경관은 위와 같은 금송

정책( )의 결과로 형성된 역사적 경관이다. 그런데 현재 안면도 외에 금산으로 관

리되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한 조선 말 이후 정부의 관리

가 소홀해지면서 옛 경관을 유지하는 곳도 많지 않다.

국마장 또한 서남해안에 집중 설치되었다. 선초 중앙정부에서는 원( )나라의 직영목장

이었던 제주도의 예에 따라 전국 각지에 국마장( )을 만들었다. 그런데 국마장은, ① 

겨울철에도 방목( )할 수 있게 기후가 온화하면서도, 또한 물과 풀이 풍부하고, ② 비상

시에 손쉽게 운송할 수 있게 서울에서 가까우며, ③ 맹수가 출몰하지 않고, 또한 말이 산

림으로 도망하지 못하는 곳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서남해안의 

도서( )가 대거 국마장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서울과 가깝고 섬과 곶( )이 발달한 내

포 일원도 그러한 곳 가운데 하나였다.

태안반도에 설치되었던 국마장 현황은 효종조( ) 허목( )이 사복시( ) 제조

( )로 있을 당시 만든 「목장지도( )」43)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각도

의 목장 총수( )는 제주목장( )을 합하여 138소( )였는데, 대부분 폐지되고 53

처( )만이 설장( )하고 있었다. 국마( )의 수는 총 20,213필( 6,939필, 

13,274필)로서 5,178명의 목자( )가 돌보고 있었다. 그 중 공청도( )에는 4읍( )

에 10목장이 있었고, 설장( )한 곳은 3처( )였으며, 총 613필( 167필)의 마필을 

705명의 목자( )가 사육하였다. 그 마필과 목자의 수가 각각 3%와 13.6%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은 수의 마필을 사육하게 되었던 이유는 제주도의 목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

던 탓도 있었으나,44) 임진왜란 이후에 군제( )가 다시 바뀌면서 많은 수의 국마장이 폐

지되었기 때문이다. 효종조( )의 공청도 국마장 현황은 아래와 같다.

록』 권30, 정조 14년 7월 1일 己卯條.

42) 『정조실록』 권36, 정조 16년 12월 26일 庚寅條.

43) 『목장지도(牧場地圖)』 국립중앙중앙도서관 古20650.

44) 제주도의 목장에서는 1,386명(26.8%)의 목자가 총 12,821필(63.4%)의 말을 사육하였다. 제주도 목장을 제외

했을 때에는 공청도의 마필과 목자의 비율은 각각 8.3%와 18.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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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묘역이 있는 관계로 절수되었다고 전해짐

⑵ : 현재 태안군 이원면 관리( )로 추정된다.『서산군지』(1927) .

⑶ : 『서산군지』(1927) 고사조( ).

⑷ : 현재 태안군 남면 진산리( ) 속칭 ‘장군벌[장문벌, 진벌]’로 추정된다. (

…. 『서산군지』(1927) )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충청도 국마장은 모두 내포지방에 위치하였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치폐( )를 거듭하던 국마장은 숙종조를 고비로 점차적으로 폐지되었고, 충청도에

서도 면천군의 창택곶 목장, 태안군의 이산곶 목장, 서산군의 대산곶 목장, 홍주목의 원산

도 목장만 남았다.

폐지된 목장 토지는 조선후기, 특히 숙종조 이후 많은 분란을 야기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

다. 목장이 해변의 평탄한 지역에 있었던 관계로, 왕가를 비롯한 권력층들이 절수( )받

으려 하였고, 반면에 정부에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전( )으로 경작하려 하였으

며, 주민들도 토지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숙종조에 폐지되어 왕가에 

절수된 목장의 토지는 안면곶 목장 뿐인데, 나머지의 목장은 둔전으로 경작되었거나 주민들

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목장 토지는 그후로 활발하게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국마장 가운데 관심을 끄는 곳은 원산도 목장이다. 현재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바로 인접

해 있고, 조선조에 국마장과 아울러 원산진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령의 수군절도사의 지휘 

아래 수군우후( )가 조운선( )의 호송을 책임졌던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이

다.45) 이렇듯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였던 까닭에, 숙종 42년(1716)에는 안흥원산창(

45) 『충청남도지』 (1870년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用川面 元山島에 있으며, 前水의 虞侯가 있다. 매년 

3월 초1일에 (漕船을) 護送하고 9월 초1일에 돌아와서 水營으로 간다. 甲寅年(1854)이 되어 巡營自 軍官으로 



)을 설치하고, 안면도의 둔세( )를 유치하여 섬주민들을 위한 환곡( )을 만들기

도 했던 것이다.46) 이와 관련하여 원산도에 이웃한 삽시도가 국가에서 어린 사슴을 방목

하던 곳이라는 점도 염두해 둘 만하다.47) 

3. 서해안 관련 자원 활용방안 검토

현재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발맞추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으

로 서해안시대가 열렸다는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이다. 물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산업발전이,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또한 지역문화가 지역경쟁력의 한 

요인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이 소홀할 수는 없다.

특히 어느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

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역사문화적 자원보다 나은 것은 드물다고 생각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해안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자원의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해안 옛 뱃길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은 차별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판단된다. 다만 이름난 경승지로서, 고승이나 명현들이 방문했던 자취들만 전하는 

동해안과 비교했을 때, 서해안의 문화유적은 색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

서해 연안은 20세기 이전 가장 활발했던 교통로서, 수많은 사건이 발발했고, 그와 관련

된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민초들의 생생한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예를 들자

면, 동해 울진의 망양정이 송강 정철과 겸재 정선이 잠시 들렀다고 한다면, 광천 포구는 

뭍 뱃사람들이 화물을 실어 나르고 젓갈을 매매했던 장터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명사들이 왕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긴 까닭에, 관련 조사와 연

구가 진행되었고, 또한 상당 부분 복원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반

면 민초들의 생활의 근거지였던 서해 연안의 민속적 역사자원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였고, 

관련 자원도 방치된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서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과는 차별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활

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초조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재 서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사실 자체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고, 혹 알려졌

다 하더라도 방치된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면도 영목의 경우, 조선초 수영( )이 있었던 사실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대표적

元山別將을 삼아 호송토록 하였으나, 己巳年(1869)에 다시 別將을 혁파하고 水虞侯로 하여금 예전처럼 별장의 

예에 따라 나가도록 하였다. 호송의 책임을 전담하는 바, 사고가 발생하면 우후에게 책임을 논하게 된다.’

46) 『만기요람』 財用編 6, 諸倉 安興元山倉條.

47) 『만기요람』 軍政編 4, 海防 西海南部條.



인 해변 횟집으로 유명할 뿐이다.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원산도에 원산진이 설치되어 수군 

우후( )가 근무하였다는 사실, 또는 한진 앞바다의 영웅바위가 뱃사람들이 제사를 

올렸던 곳이라는 사실 또한 알려진 바가 없다. 안면도 금산( )은 다만 해변에 가까운 

자연휴양림으로 유명할 뿐이다. 우리 나라의 거의 유일한 운하유적지 굴포운하 등도 안내

판조차 설치되지 않은 채, 논으로 경작되거나, 혹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우선 해당 유적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최소한의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헌사료의 검토 및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원

의 문화재 지정, 유적지에 대한 소개 및 안내판 설치 등은 가장 선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조사연구의 결과는 교육 및 홍보자료로 발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개별 자

원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해안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

로 본다. 현재 서해안의 문화적 특성이 널리 소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자원을 유형

별로 묶어서 소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 및 홍보자료의 발간의 경우, 지

역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또는 소개책자 등 

수요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됨은 물론이다.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자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운하 유적, 관방 유적 및 그와 관련된 제사처와 종교시설 등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식

생이 양호한 금산( ) 등은 보존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히 도로변 곳곳에 재래종 송림이 남아 있어서 독특한 경관을 유지하는 

서산과 태안의 경우에는, 옛 금산과 연결된 지역 이미지 구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 지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관련 자원을 소개하는 안내판의 설치, 관련 조형물이나 

전시관의 설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서해안의 경우, 지금까지 관련 도로망이 정비되지 못

하여 유적지의 위치는 물론, 진출입로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유적지 입

구의 진출입로의 표시, 간략한 정보를 담은 안내판,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련 조형물의 설

치나 전시관의 건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면도 개발과 더불어 각광을 받기 

시작한 안면도 휴양림의 경우, 과거 금산( )이었음을 표시하는 황장금표( )를 형

상화한 조형물을 세우고, 옛 목수들의 장비나 전통 한선( )들을 더불어 전시한다면, 볼

거리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계 관광코스의 개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동해안을 찾는 경우, 일부 관광객

들은 옛 ‘관동팔경’을 방문하기도 한다. 서해안에서도 옛 명승지를 묶는 코스의 개발, 또는 

새로운 명소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영목, 원산진, 오천성, 안

흥성 등 옛 진성( )과 포구가 이웃한 곳 가운데 경관이 빼어나거나 낚시터로 유명한 곳

이 많으므로, 이를 테마 코스로 유형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광역에 걸친 테마 관광코스는 물론이고, 인접한 자원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

하여야 한다. 현재 안면도의 경우, 해수욕장-서해 낙조-휴양림의 송림 등이 자연스러운 방



문 코스가 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 예를 들어 천수만 유역에서 간월도와 창리 포구-

겨울 철새-굴포운하를 연계하는 방안, 마량리에서 포구와 진성-동백정과 동백숲-해돋이를 

묶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천수만 부

남호에서 선박으로 굴포운하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48) 그러나 이는 

옛 터[ ]에 대한 발굴조사를 비롯하여, 철저한 고증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연계 코스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효과이다. 미래를 짊어지게 될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졌

을 때, 지역 정체성의 재생산이 가능하며, 친숙한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학교의 역사교육자료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스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

이다.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은 또 다른 과제에 속한다. 특히 옛 생활과 관련된 자원이 많으므

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옛 한선의 복원과 운행, 진성( ) 

등의 관련 의례 복원 및 참여, 옛 포구장터 민속의 발굴 및 재연 등등은, 그 가능성과 잠

재력이 큰 자원에 해당한다. 해변가에 위치한 옛 국마장터의 부분적인 재연과 활용도 검토

할 만한 소재가 될 것이다.

48) 옛 운하를 철저한 고증과 발굴을 통하여 태종조에 완성된 갑문식 운하로 복원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으

나, 문화재의 훼손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